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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문화콘텐츠로부활하는사투리-사투리를디자인하다

촌스러운말아닌 귄있는 매력상품으로

긍께인자 이월, 볕이여간따수운 삼월, 옹삭한내맴 시월등재미있는멘트가담긴탁상형사투리탈력.

쪼깨옇써라 용돈봉투 워메더운그 달력등전라도말로만든브랜드인기

정겹고구수해광주기념품역할톡톡…역서사소 대표2명서울역서전시도

역서사소브랜드가탄생한건지난 2015년이다. 학교

선후배사이로시각디자인을전공했던김효미(39) 김진

아(38) 대표는 2013년, 다소젊은나이에디자인크리에

이티브그룹 바비샤인을차리렸다.

대부분의디자인회사들이그렇듯고객의의뢰를받아

디자인 작업을 해오던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만의

브랜드를갖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 7명의디자이너가

모여어떤걸하면좋을까고민을하고회의를하다가 광

주전남을대표할만한지역의성격을갖는브랜드면좋

겠다고의견이모아졌다.

광주를대표할만한게여러가지가있긴해요.하지만

시각적으로표현할수있는건한계가있어요. 무등산이

나무등산수박도있지만많이익숙한데다비주얼로표현

하는데한계가있을것같았지요.그러다가전라도에서만

사용하는우리말을가지고브랜드를만들어보자고해서

시작하게된겁니다.

처음에는 전라도말로무언가를해봐야지 보다는단순

히전라도사투리에대한이미지를바꿔주고싶은마음이

컸다. TV나 영화 때문인지 전라도 사람들은 무식하고

거센말투를쓰는지역이라는이미지가강했고경상도여

성들이귀엽게 오빠야~ 라고부르는것과비교가되기도

했다. 기양해브러 기여아니여 여간낫낫허요 욜로

잔와보소 처럼광주나전라도에서쓰는말도부산이나

경상도말보다훨씬더부드럽고재미있는말이많다는걸

알려주고싶었다.

역서사소가만든사투리브랜드는 글이디자인을완

성한다. 일반적으로시각디자인은그림이나사진이주를

이루는데반해도전적인선택이었다.

처음에는사투리를그림이나이미지와같이표현해볼

까생각도했습니다.하지만 아따 라던지 워메 같은단

어가특수한한가지상황에서만쓰이는언어가아니잖아

요. 뭔가 좋은일이생겼을때 워메! 하기도 하고뭔가

일이안풀릴때 워메~ 하기도하니까요.이런걸표현하

기가힘든거에요.

두대표는무엇보다사투리가그저촌스러운말이아니

라우리가일상적으로사용하는우리의언어라는생각이

컸고, 표준어뿐만아니라사투리도우리가지키고보존

해야할우리말이라는생각에말에집중할수있도록텍

스트위주의디자인을선택했다.

시간이흐르면서역서사소브랜드를인지하는사람들

이생겨났고지금은그림을조금씩넣거나서체나모양을

바꿔가면서다양한시도를하고있다.

수첩이나노트,엽서,필기구,스티커뿐만아니라에코

백,차량용방향제,컵에도정겨운전라도말이가득하다.

광주를찾는외지관광객이나고향을찾은이들이기념품

으로구입할정도로광주기념품으로서의역할도톡톡히

해내고있다.

사투리를찾아서문자화하는일이쉽지만은않았다.어

렸을때부터자연스럽게들어왔던말이지만이게진짜전

라도사투리가맞는지확인작업을반복해야했다.사전을

찾아보고인터넷포털검색을하거나소설이나영화에등

장하는사투리단어들을발췌해서그걸입에붙게끔말을

수정하기도한다. TV를보거나책을읽을때도사투리가

나오면자연스럽게메모를하는습관도생겼다.

역서사소에서는단순한단어를이용해서문구를만들

기보다는일상생활에서자주사용하는문장형식으로사

투리를이용한다.

용돈봉투에는 여러운께얼릉받으쑈 (부끄러우니어

서받으세요), 쪼깨 옇써라 (조금넣었어요), 미니노트

에는 역서사소 캐릭터 그림과 함께 나 좀 카만 냅도야

(나좀가만히내버려둬), 나맹키로심좀내야써! (나

처럼 힘을 내봐!), 아따! 겁나게 좋그만 (아~ 너무너무

좋아)등을써웃음을준다.

고백엽서에는사랑을표현하는단어나문장들을인용

하고있다. 내옆에찰떡맹키로뽀짝뽀짝붙어있으랑께

(내옆에찰떡처럼가까이가까이붙어있으라구), 오메

- 지비낯짝이쪼-까반반하요 (와우- 너의얼굴이너무

아름다워), 써글놈은인자잊아불고멋진놈맹글자 (지

나간사람은이제잊어버리고멋진나만나자)처럼연인

들이사랑을고백하는멘트를전라도말로만들었다.돌려

서말하지않고직설적이면서솔직한전라도사람들의특

징을잘보여준다.

고백엽서는경상도와제주도사투리버전도만날수있

다. 마-내니만생각카믄진짜돌아삐긋다 (있잖아내가

너만생각하면너무좋아미치겠어), 고마 문디는인자

잊아뿌꼬까리한놈여있데이- (나쁜놈은이제잊어버리

고멋진나여기있어)…말투나억양이강한듯거칠지만

따뜻함이담겨있는경상도사투리가엽서앞면을장식하

고뒷면에작은글씨로표준어뜻풀이가함께쓰여있다.

느영나영 두리둥실 소랑호게 (너랑나랑 둥실둥실 사

랑하자), 넌촘말로귀하고곱딱한보물이우다 (너는정

말귀하고아름다운보물이야), 너랑이실때가제라지게

지꺼지다 (너랑있을때가제일행복해)…제주도사투리

는뜻풀이가없으면이해하기힘들만큼처음에는생소하

지만알고나면재미있고정겨운우리말이다.

문자로표현할사투리를찾는다는건역시나어려웠다.

처음부터 사투리를찾아야지라고생각하면더막막하기

만했다. 하고싶은말을표준어로먼저적은다음번역하

듯이사투리로만들어가는과정을거쳤다.

눈으로봤을때도어휘가귀에들리는듯익숙한표현

을찾으려고고심했고간혹잘사용하지않았던단어들을

소개할때는문맥상매끄럽게이어질수있는단어인지두

번세번생각하면서작업을하고있다.

다양한사투리를접하면서우리말을대하는마음가짐

도달라졌다.

우리나라사람이라면누구나같은마음일것같아요.

다른언어에비해우리말은표현할수있는범위가굉장

히넓어요. 우리말을배울수록자부심을갖게됩니다. 사

투리도마찬가지로단순하게만들어진언어도있겠지만

그안에어떤의미가담겨있고어떻게해서변화된언어

가되었는지공부할수록배울게많아집니다.지역에서늘

상사용하는말이기는하지만언어안에삶이들어있구나

생각을할수록단어하나를사용할때도책임감을갖게되

지요.

지난해는서울역에서전시를한적이있었다.영화대사

나노래가사를전라도사투리로번역해서디자인을가미

해액자에담아전시하기도하고화순오일장을찾아가생

활속에서들리는자연스러운사투리를영상에담아상영하

기도했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함께콜라보사

투리맵백(Map Bag)을제작하기도했는데, 따뿍담다

(가득 담아낸다), 여간 좋다 (은근히 좋다), 솔찬하다

(제법,상당하다)등정겨운전라도말을가방에담았다.

김효미대표에게사투리는특별한말이아니다.태어날

때부터들었던말이고자라면서어른이되어서도계속사

용해오는말이다. 자부심과더불어전라도말을지키고

아껴야겠다는사명감도생겼다.

어렸을때는사실억양이나말투가조금창피할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말을 사랑하게 됐고 이런

언어와문화로디자인을하고지역관광상품의역할까지

하고있다는생각에어깨가으쓱해집니다.전라도의말이

거시기만있는것도, 욕설같은거센말만있는게아니

라다양하고아름다운언어가많다는것도알아주길바랍

니다. /이보람기자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쌔빠지게공부하자 등을새겨놓은사투리볼펜.

1913송정역시장내에자리한 역서사소는사투리문구브랜

드숍이다.전라도사투리로디자인한에코백과엽서들.

지역의오래된말인사투리는우리가지키고보존해야하는우리의언어라고강조하는역서사소

김효미(오른쪽) 김진아대표. <역서사소제공>

워메 아따 징해 긍께 노트앞면에새겨진글귀에시선이집중된다. 눈으로보이는텍스트일뿐인데친근한사투리억양이귀에들리는듯착

감긴다. 워~메 아따! 징해~ 입밖으로소리내어읽는사람들도여럿보인다. 이곳은광주광산구송정동1913송정역시장내사투리문구브랜드

역서사소 매장이다. 여기서사세요 라는뜻의순전라도사투리 역서사소 는전국의재미있는사투리를사용해개발된문구브랜드다.

사랑을표현하는단어나문장들로꾸민 고백엽서 . 고백엽서는전라도사투리외에경상도와제

주도사투리버전도준비돼있다.


